
H-Acid, 시장 "공동화" 우려
일본·인디아 생산중단 잇달아 … 염료산업 부실화 재촉

H -산이 최대 수요처인 반응성염료시장의 수요정체와 하반기 물량품귀현상이 예고되면서 시장공동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제조원가가높아진데다환경문제가유럽을중심으로강력히제기되면서세계시장에서의가동률이현저

히 줄어드는등 하반기국내시장의수급파동이확실시되고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H -산 국내수요는 3 5 0 0톤으로 9 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반응성염

료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수요정체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기업별 수요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화산업 25%, 경인양행 20%, 태흥산업 20%, 기타 2 5 %로 점유

율은 변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수요규모는 분산염료 대체와 면작황 부진으로 예년의 24% 성장률에

크게 못미치는 3.7% 신장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최근 H -산 시장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이같은수요정체에도불구하고국내H -산시장은원료가폭등과일본, 인디아등지의생산량감소로

하반기수급파동이예고되는등 한차례홍역이불가피할전망이다.

이에따라 가격도 이같은 시장분위기를 반영, 2/4분기 현재 인디아, 중국산이 K g당 4 . 8 0달러로 9 5

년 1 / 4분기 3 . 2 0달러에 비해 50% 상승했다.

독일산의 경우는 2 / 4분기 7달러로 1 / 4분기 4 . 6 0달러에 비해 5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재고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는 1 0월이후에는 B ay e r가격기준 8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등 1 0 0 %이상 가격폭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세계시장의 생산량 감소추세를 보면, 일본이 9 4년들어 거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94년중국과

더불어 저가공세를 펼쳤던 인디아( 9 4년 수입 3 4 6 3톤중 중국 45%, 인디아 4 2 % )도 9 5년 5월부터는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전면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등 1 0월이후 국내시장 수급파동설을 뒷바침하고 있

다.

이와함께 원료인 나프탈렌이 9 5년 1 / 4분기 톤당 9 0 0달러로 9 4년 2 / 4분기 톤당 3 0 0달러에 비해 무

려 2 0 0 %이상 상승, 가격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나프탈렌이 H -산 시장악화를 감안, PA쪽으로 상당량 빠져 나가는 등 엎친데 덮친겪으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E U시장에서 9 5년 7월이후 염료중간체인 벤지딘계와 아민류계 사용을 금지, 국내 염료의 수

출길이 막힐 경우에는 지금의 3 0 %이상 수요감소가 더 이뤄지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포스코캠의 시장 재진출문제는 예상대로 애경화학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감안, 최소한 1 0달러선은 되어야 검토해볼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5 / 7 / 1 0 >

자료) CRI

국내H-Acid 수요시장점유율( 1 9 9 4 )
(단위 : M/T)

기타
2 5 %

이화산업
2 5 %

경인양행
2 0 %

태흥산업
2 0 %

총

3 5 0 0

자료) CRI

H-Acid 수입현황( 1 9 9 4 ) (단위 : M/T)

독일 1 0 %

기타 3 %

중국 4 5 %

인디아 4 2 %

총

3 4 6 3


